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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특허란 무엇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반용병기술서기관

2007.10.09.

1. 원천특허관련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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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특허의 의미

우선, 원천기술이란 무엇인가? 원천기술이란 ①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

어 없어서는 안될 핵심 기술을 뜻한다. ②또한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창성을 지녀야 하며, ③그로부터 다수의 응용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

산성이 있어야 한다. 

우수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끊임없는 기술적 진화와 타 산업의 파급

효과로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비즈니스 영위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퀄컴의 CDMA 기반기술, 샤프의 LCD 기반기술, 톰슨사 등의 MP3

기술 등이 있다.

우리가 해외 로열티 지출이 많아진 것은 과거에 해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제품 국산화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진국을 뒤따라가던 시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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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기술을 도입해서 제품화하는 것이 아주 유효한 전략이였고, 그에 따라 

지금과 같은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분야가 생겨나가고 있다. 반도

체, 이동전화단말기, TFT-LCD, 디지털 TV, 인터넷게임 등은 세계 1등 상

품으로 부상하였다. 이중 특히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무선인터

넷 분야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휴대폰 단말기의 핵심칩에 대해 원천기술을 보유하

고 있는 퀄컴에 로열티를 지불해왔지만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인터

넷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히려 이들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계 무선인터넷 시장은 한국기업

들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원천 기술이 만들어지

고 있다.

우리가 단지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 만이 아닌,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길은 우리가 만든 기술을 세계화하는 것이다3). 

▶ 이러한 원천기술이 특허등록된다면 원천특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수많은 등록특허중에서 어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원천특허”라

고 된 것은 없다. 그리고 방금등록받은 이 특허A가 원천이라고 섣불리 단언

할수도 없다. 왜냐면 이 특허A가 추후 시간이 지나보니 이를 기초로 다양하

게 응용기술이 발전하여서 특정제품에서 핵심기술임을 뒤늦게 인정될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원천특허가 중요하니까 그런 특허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것일까? 아니 어떤 발명자가 자기 특허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발명을 할까? 대발명이든 소발명이든 모두가 중

요하며 이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국가산업발전에 초석이 되는 것들임을 왜 

망각하는 것일까? 모든 발명자들은 자신의 발명에 최선을 다한다. 가장 기초

적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 

▶ 원천특허는 물질특허만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특허도 가능한가? 

3) http://www.sinjisoft.co.kr/board/view.php?db=notice_kor&id=31&page=7&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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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질특허라고해서 이것이 당연히 원천특허라고 하기에

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많치만, 좀 더 넓은범위

에서의 원천특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물질특허라기 보다는 물건에 관한 특허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 또한 원천특허와 개량특허의 차이는 분명한가? 대응특허 또는 방어특허

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누가 정하는 것인지도 반문하고 싶다. 다시 

한번 원천특허의 의미를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원천특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예로써 전화기 발명을 소개한다.

전화기의 경우, 벨이 음성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키고, 전기적인 신

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송수화기의 원리를 개발했다. 

이때 초기의 송수화기는,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되어 있었고 상대방에게 전

화를 받도록 하기 위한 신호는 자석이 구비된 레버를 회전시키도록 하는 것

이었다. 이후에는 송화기와 수화기가 합쳐진 제품으로 개발되었고, 나아가서 

발신은 다이얼에서 전자식 버튼으로 변하였으며, 오늘날은 무선전화기로 발

전하여 휴대폰이 범용화되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원천특허는 무엇일까?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화기를 발명한 벨의 송수화기의 원리

에 대한 특허가 원천특허라 할 것입니다. 단지 이것뿐일까요?

송화기와 수화기를 하나로 결합한 송수화기의 발명이 현재 범용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발명은 원천특허라고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원천특허라고 볼 수는 없고 개량특허라고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비록 송수화기가 일체형일 지라도 초기에 송수화기 분리형의 특허

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원천특허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런데, 시장판매에서는 초기의 분리형보다는 일체형으로 개량된 모델제품이 

훨씬 우세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천특허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도데체 원

천특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 휴대폰의 CDMA기술 이후에 문자메시지, 카메라폰, MP3폰 등이 

부가된다고 하여도 CDMA 기술은 원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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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일까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문자메시지 서비스나 

카메라 기능 등은 휴대통신에 있어서 없어도 통용될 수 있으나, CDMA기술

은 없었다면, 이들 기술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천특허의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반문으로 앞서서 언급한 송수화기 일체형경우에 일체형이 아니더

라도 전화는 걸고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체형 송수화기전화가 원천특허라

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아무튼 원천특허의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렵

지도 않치만 쉽지도 않다.

그러므로, 쉽사리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최

근의 기술변화가 급격히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은 쉽사

리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매 연구과제내용

에서나 신문기사보도에서 원천특허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옳치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이다.  

3. 원천특허 사례 - RFID4)

 

 

 

 

 

 

 

4) 전자태그(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 자동인식(AIDC)기술의 한 종류이다. Micro-chip

을 내장한 Tag, Label, Card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는 기술로 태그 반

도체 칩과 안테나는 이러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미터에서 수십미터까지 보내며 Reader는 이 신호를 받아 상품 

정보를 해독한 후 컴퓨터로 보낸다. 그러므로 태그가 달린 모든 상품은 언제 어디서나 자동적으로 확인 또는 

추적이 가능하며 태그는 메모리를 내장하여 정보의 갱신 및 수정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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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언급된 주요 RFID핵심특허중 앰텍이 소유했던 특허가 US 

4,739,328 인데, 이것이 거의 이 분야의 원천특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

내에도 1987년도에 출원되어 1996년도에 KR 10-1996-5349호로 공고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미국특허는 다음과 같다. 이를 원천특허라고 보는 이유중의 하나

는 특허명세서의 Reference 개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21개가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서 핵심기술에 대한 정의에서 보았듯이 이 특허는 독

창성을 가진 핵심기술로써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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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Reference로부터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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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1. 판독기 및 트랜스폰더에 결합된 물체식별을 위하여 판독기로부터 

격리 위치한 트랜스폰더로 구성되며, 특정주파수의 질문신호를 트랜스폰더

에 전송하기 위한 판독기의 수단, 트랜스폰더에 위치하여, 바이너리 "1" 혹

은 바이너리 "0"로 표현되는 물체에 대한 개별 패턴에 대해 제1 및 제2주

파수의 연속 복수 신호사이클을 발생하기 위하여 질문신호에 응답하는 수

단, 제1 및 제2 주파수의 연속 복수 신호사이클을 판독기에 전송하기 위하

여 트랜스폰더에 위치한 수단, 및 물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일련의 연속 복

수 신호 사이클 각각에 대해 주파수의 패턴을 디코딩하는 판독기의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추가적으로, 이 특허의 청구항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권리범위가 매우 

넓은 편에 속하고 따라서 이 특허권을 벗어날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여기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해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 이 경우 이 특허번호를 원천특허라고 칭하기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다수의 연구자, 교수 및 특허분석자들이 중요한 핵

심특허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그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해보아도 RFID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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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벨의 전화기 원리에 해당되지 않

을까하는 생각이다. 특히 Reference의 수도 매우 많고 향후에도 많이 인용

될 가능성도 있는 특허로써, 국내기업들은 이 특허를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

하고 이를 중심으로 뻗어난 줄기 또는 잎들을 차근차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장경쟁에서 침해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허회피전략도 세울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원천특허는 자신이 보유했을때

는 든든하고 중요하지만 타인이 보유했을때는 무서운 것이다.

▶ 참고로 국내의 출원된 시점에 1987년이므로 현재는 등록원부를 살펴봐서 

권리가 소멸되었는 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END.




